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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癸巳年계사년 夏安居하안거 解
制해제를 맞아 八公山 桐華叢林이 開院됨
으로 인해서 佛法門中이 圓融和合원융화
합한 가운데 더욱 隆盛융성할 것이요, 佛
敎 中興과 世界平和에 크게 貢獻공헌하게
될 것이니, 모든 四部大衆과 萬人에게 더
없는 祝福이 아닐 수 없습니다.

千聖의 頂額上정액상 一句는 一千聖人
도 알지 못한지라, 頂額上 一句를 뚫어 지
나가야사 諸佛諸祖의 깊은 用心處를 한 꼬
챙이에 꿰어 正令을 잡아들이고, 佛祖의
鉗鎚겸추를 잡아 衆流를 截斷절단하고, 東
에서 솟고 西에서 잠기며 逆順縱橫역순종
횡하여 주고 빼앗음에 自在함이라. 그러므
로 照用同時조용동시며 거두고 펴는 것을
竝궋병행함이라, 大用이 現前함에 軌則궤

칙을 두지 않음이로다. 
어느 때는 丈괯金身장육금신을 가져서

한 줄기 풀을 지어 쓰며, 어느 때는 한 줄
기 풀을 가져서 丈괯金身을 지어 씀이로
다. 吹毛劍취모검이 손에 있음에 죽이고
살리는 때에 당하여 죽는 가운데 삶을 얻
고, 삶 가운데 죽음을 얻어야만 온 몸을 굴
려 自在함이로다. 
自家의 보배를 運出운출하여 높고 낮음

에 널리 應하고 前後에 어긋남이 없어서
各各現成함이라. 〈중략〉

昔日에 雲門禪師께서 大衆에게 三轉語
삼전어 法門을 내려 지도하시기를,

一, 如何是道〈여하시도〉닛고. 
二, 如何是 提婆宗〈여하시제바종〉이닛고
三, 如何是 吹毛劍〈여하시취모검〉이닛고

이러한 法門 등으로써 後學들을 提接제
접하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八公山 桐華叢林의 모든 方

丈스님네들도 이러한 법문 등으로 工夫人
을 제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諸方
의 모든 공부인은 이러한 田地를 透得투득
해야만 굱學事참학사를 마침이요, 一方之
師가 되어 만인의 바른 眼目을 열어갈 것
입니다.

“一句를 타파해 바른 안목 열어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계사년 하안거 해제일을 맞이하여 선사
가 대중에게 물었습니다.
‘세존께서 삼천년 전 영산회상에서 사
자후(獅子吼)한 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어느 객승이‘큰상 위에다 구슬을 하나
떨어뜨리고는 춤을 덩실덩실 추었다.’
그 모습을 본 선사는 빙그레 미소 지은

후 법상에서 내려 오셨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은 이 구슬소리마저 안
광(眼光)으로 들어야지 말을 하면 그르치
게 됩니다. 입을 여는 순간 선지(禪旨)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말을 하지 않
더라도 선가에서는 아무리 암호화된 복잡
구조도 찰나에 풀어냅니다. 이것이 '문성
오도(聞聲悟道)'요, ‘견색명심(見色明心)’
이니‘소리를 듣고 진리를 깨치고, 모습을

보고 마음을 밝힌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소리와 모습이란 다름 아닌 자연의 소리와
모습을 뜻합니다. 

자연은 우주만물의 원초적 고향이며, 마
음이란 그 원천의 이치를 깨친 일심의 마
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자연과 합일하는 찰나에 일심이 되어 그
근본의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이 원효스님이 말한 깨침의 본체로서 일심
이며, 평등무이(平等無二)의 실재일 뿐만
아니라 생동하는 각(覺)의 주체로서, 절대
무집착의 대지혜와 절대무애(絶對無碍)의
대자비행을 일으키는 여래의 청정법신(淸
淨法身)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빛이 미립자와 파동으로 되
어 있지만 분리가 아닌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우주만물이 하나의 궁극적인 에너
지에서 출발한다고 보는 통일장이론물리
학에서 우주의 모든 물리적 실체의 근본이
되는 하나의 힘이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
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일심원(歸一心源)을 궁극의 목표로
설정하고, 무애행을 실천함으로써, 매사에
당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략〉

“마음 통찰하면 본각으로 돌아간다”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

〈상략〉원오극근 선사가 말했습니다. 
“동산양개 선사 문하에서는 차별된 두
가지 수법이 있다. 출세(出世)와 불출세
(不出世) 즉 세간으로 나왔는가 나오지 않
았는가 하는 것과, 또 수수(垂手)와 불수
수(不垂手) 즉 방편으로 손을 드리웠는지
아예 거두었는지를 동시에 말했다. 세간
에 나오지 않을 경우 하늘만 응시하면 되
겠지만, 세상에 나타날 경우 머리에 재를
뿌리고 얼굴에 흙을 묻히게 될 것이다.”

〈중략〉역대 모든 선지식들이 더위의
안팎에서 두 번 손을 뻗은 까닭은 하안거
대중들의 눈이 가로로 붙어 있고 코는 세

로로 곧게 뻗어있길
바라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방편은 수수(垂手)
요, 종지는 불수수(不
垂手)입니다. 하지만
종지는 방편으로 인

하여 드러나게 되고, 방편은 종지로 인하
여 제대로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수
수’와‘불수수’는 결코 둘이 아닌 것입니
다. 총림의 해제대중은‘수수’와‘불수
수’라는 불이(不二)의 두 가지 방편을 동
시에 갖추고서 해제길을 나설 때 이것이
야말로 제대로 된 해제라고 할 것입니다.
〈하략〉

수수·불수수, 두 방편 갖추라

해인총림 방장 법전 스님

금설안중예(갏屑眼中 ) 여
의주법상진(衣珠法上塵) 이라
기령유부중(己靈猶不重) 이어늘
불시위하인(佛視爲何人) 이리오

모두가 생사를 판가름한다는 각오로 폭
염의 여름 한 철과 씨름을 했습니다. 화두
의 일념이 과연 고단한 몸과 마음을 이겨
내었습니까?
금가루가 아무리 귀하고 값지다 해도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됩니다. 옷 속에 감추
어 둔 여의보배도 알고 보면 그것도 문틈
에 나부끼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토록 골
똘하여 사무쳐 찾아낸 각자의 신령스런

그 한 물건조차도 고
귀하게 여길게 없거
늘 하물며 자신의 부
처를 보아서 누구를
위하려고 하느냐고
고덕이 말씀하셨습니
다.
어떠한 경계에도

걸리지 말고 속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
다. 설사 부처의 경계가 나타났다 해도 거
기에 집착하면 병입니다.
지금 안거를 마친 대중은 어떻습니까?

애써서 어렵게 맛본 그것마저 떨쳐낼 용
기를 가졌습니까? 진실한 용맹심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다고 여기는 곳에서 능히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하략〉

“화두 일념이 고단한 몸과 마음 이겨냈는가”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

여러분들은 모두 승패 없는 전쟁을 한
바탕 치렀을 것입니다. 올여름은 어느 때
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이럴
수록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맑은 정신 차
리기가 이렇게 힘들구나!’하며, 내가 나
를 스스로 저울대질을 해봤을 것입니다.

화중생련(火中生蓮)이라. 불꽃 피는 데
서 아름다운 연꽃을 발명한다하였습니다.
발명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밖에는 경제가 어렵습니다. 살기
가 고달픕니다. 신도들은 절에 가서 공양
도 올리고 불사를 도와줘야하는데 어쩌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

장전에서는“지장보
살, 지장보살”하고 열
심히 정진하고 있습
니다.

이 힘은 무슨 힘입
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화중생련을
친견하십시오. 〈중략〉

오늘날 우리는 과연 허송세월하지 아니
하고 부처님제자로서 출가한 본래 뜻을
항상 굳세게 지켜나가고 있는지 잊지 않
고 되새기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략〉

“지금 여기서 화중생련을 친견하십시오”

조계총림 방장 보성 스님

삼계의 미몽한 모든 중생이 윤회를 쉬
지 않고 자주 오르고 잠김이로다.
한 생각 몰록 깨달아 능히 구제해서 자

타가 한가지로 무상각을 이룸이로다.

감히 대중에게 묻노니 만 길의 절벽 위
에서 다시 한걸음 나아가야사 바야흐로
향상일로에 이르며 장부 가운데 대장부
요. 또한 이르되 해제니 만약 이 속에 이
른 자 일진댄 속히 한마디 일러라.

잠깐 있다가‘할’을 한번하고 이르되,
만약 한마디 이르지 못할진댄 이를 어

찌 해제라 하리요. 바위돌이 용으로 화하

고 마른 고목나무에
꽃이 피어야사 옳다.

게송으로 이르되,
초목이 빛을 발하

니 보배 아님이 없고,
바위돌이 눈을 뜨니
다 부처와 조사로다.

또, 행주좌와에 마음이 한결같아서 남
으로가고 북으로 감에 잡념이 없으면 한
생각 즉하에 정각을 이루어서 자신도 제
도하고 다른 이도 제도해서 국토를 청정
케 하리라.
생각마다 현세불 출현이요 걸음마다 미

래불 출현이로다.

만길 절벽 위에서 한 걸음 나아가라

쌍계총림 방장 고산 스님

오늘은 바로 하안거 결제하고 석 달이
지난 해제날입니다. 그동안 각자의 수행
방법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목적지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그 길을 시
작했을 때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봐야 합니다. 많이 나아졌습니까.
마음을 보기 위해 밤잠을 세워가며 수행
한 것일진대, 마음이 바르고 수행을 제대
로 했다면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졌을 것
이고, 괴로움이 사라졌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세
월만 보내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생로병
사에서 아직도 헤매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신을 안다는 것은
곧 마음자리를 안다
는 것입니다. 몸은 인
연에 따라 지수화풍
으로 흩어지지만, 근
본자리의 마음은 절
대 변하지 않습니다.
〈중략〉

깨달음은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믿고 알아차리는 그 자리가 바로 깨달음
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본래 부처님이
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병
들고, 늙고 죽는다는 착각을 벗어나, 나고
죽는 것이 없이 누구에게나 평등한 마음
자리를 여러분은 찾으셨습니까? 〈하략〉

“마음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금정총림 방장 지유 스님

천관이 타파되고 지축이 뒤엎어져 명과
암이 철저히 부서진 지도는 따로 샛길이
없다. 이 경지에 있은 사람은 아무도 접근
하기가 어렵다.

진정한 정법은 보고 들을 수가 없으며
말이나 글로는 표현할 길이 없다. 왜냐하
면 정법을 이야기 해봐야 그 이야기 속에
이미 정법이 없기 때문이다.

향상일구인 정법은 이야기가 아니며,
글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행동도 아니
다. 정법은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되지 않
는다. 표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마음의

묘(妙)가 아닌가.
〈중략〉
이러한 경지야 말

로 응무소주 이생기
심(應無所住 而生其
心)이 되어서 하루 종
일 일을 해도 일한 자
취가 없고 하루 종일

말을 해도 말 한마디 한 일이 없어서 일체
(一굷)에 무애(無碍)하고 살활(殺活)이 자
재(自在)한 것이다.

승가가 정진에 소홀하고 무능과 무지,
무사, 무모로 방일한다면 네 가지 은혜를
저버린 죄가 크리니 후신을 어떻게 할 것
인가.

진정한 정법은 보고 들을 수 없다

덕숭총림 방장 설정 스님


